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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04일 · 노이즈 없는 테슬라 브리핑 · 오늘의 15건

STOCK · 주가·실적

01 시킹알파 "테슬라 중국산 EV 5월 판매 초기 회복 신호"

시킹알파(Seeking Alpha)가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 5월 판매량이 급증하며 중국 내수 시장의 '초기 회복(initial

recovery)'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모델3·모델Y 5월 판매 데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시킹알파는 '초기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판매 반등이 단순 일회성이 아닌 추세 전환 가능성을 강조했다. CNBC의 '약

40% 급등' 보도와 함께 복수 1차 매체에서 동일한 방향성이 확인됐다.

중국 내수 회복의 배경으로는 2025년 하반기 불매운동 반발 심리 완화, 모델Y 주니퍼 신형의 경쟁력 강화, 중국

정부의 소비 진작 보조금 연장 효과가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Seeking Alpha · 06/03 18:26  ·  원문 보기 →

02 테슬라 중국산 전기차 5월 판매 40% 급등 — 내수 시장 회복

CNBC가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 5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내수 시장 회복이 뚜렷해지며 테슬라 Q2 인도량 서프라이즈 기대감을 높이는 핵심 재료다.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모델3·모델Y를 생산해 중국 내수 판매와 유럽·아시아 수출에 활용한다. 중국 5월 판매

40% 급등은 2025년 하반기 불매운동 우려와 BYD 경쟁 심화로 형성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판매 급등 배경으로는 모델Y 주니퍼·모델3 하이랜드 업데이트 모델의 높은 경쟁력, 중국 정부의 내수 진작 보조금

정책, 5월 성수기 효과가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CNBC · 06/03 17:16  ·  원문 보기 →

03 시트론 리서치 앤드루 레프트, 테슬라·엔비디아 주가 조작 형사 유죄

공매도 투자자 앤드루 레프트(Andrew Left)와 그가 운영하는 시트론 리서치(Citron Research)가

테슬라(TSLA)·엔비디아(NVDA) 등 주요 종목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약 2000만 달러(한화

약 27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형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레프트의 수법은 특정 종목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를 미리 공개 배포해 주가를 끌어내린 뒤, 사전에 구축해둔 공매도

포지션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판결이 민사가 아닌 형사 유죄 확정이라는 점에서, 공매도 보고서 배포

관행에 중요한 법적 경계선이 그어졌다.

테슬라는 레프트가 수차례 파격적으로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며 집중 공략했던 핵심 표적 중 하나였다.

— Parameter.io · 06/02 18:52  ·  원문 보기 →

https://seekingalpha.com/news/4600105-teslas-china-made-ev-sales-surge-in-may-amid-initial-recovery-in-domestic-market
https://www.cnbc.com/2026/06/03/teslas-china-made-ev-sales-surge-in-may-as-domestic-market-rebounds.html
https://parameter.io/citron-researchs-andrew-left-convicted-in-20m-stock-manipulation-scheme-involving-tesla-tsla-and-nvidia-nv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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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 차량·에너지·옵티머스

04 테슬라 중국 5월 판매 2026년 최고치 경신

테슬라 전문 매체 '낫 어 테슬라 앱(Not a Tesla App)'이 테슬라의 중국 5월 판매량이 2026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며 대규모 성장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확인된 상하이 기가팩토리 역대 최다 납품 데이터와도

부합하는 결과다.

중국은 테슬라 전체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2026년 들어 BYD·니오 등 현지 경쟁사의 공세가

거세졌음에도 5월 판매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것은 모델Y 주니퍼·모델3 하이랜드의 경쟁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다.

같은 시기 유럽 시장에서도 5월 신규 등록이 대폭 증가하며 글로벌 수요 회복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중국 최고치 +

유럽 급등의 조합은 테슬라의 Q2 글로벌 인도량이 이전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Not a Tesla App · 06/03 01:13  ·  원문 보기 →

FSD · 자율·로보택시

05 일렉트렉 단독 — 테슬라 FSD 계약서에 '감독 필요' 조항 소급 삽입

일렉트렉(Electrek)이 테슬라가 고객들이 수년 전 서명한 FSD(Full Self-Driving) 구매 계약서에 '감독

필요(supervised)'라는 문구를 소급 추가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원본 계약서에는 존재하지 않던 이 문구가

추가됐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원본 문서 자체가 열람 불가 상태로 변경됐다.

이 보도의 핵심은 계약 소급 변경이다. 고객이 FSD를 구매할 당시의 계약서에는 '감독(supervised)'이라는 조건이

없었다. 그런데 테슬라가 소비자 계약을 소급해서 변경했다면, 이는 계약법 위반·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지를 동시에

제기한다.

배경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 'FSD'가 실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소비자 소송에 다수

직면해 있다.

— Electrek · 06/03 21:54  ·  원문 보기 →

06 중국 FSD 소송 확산에 로봇·밸류에이션 이중 리스크 급부상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가 테슬라를 압박하는 두 가지 핵심 리스크를 최신 분석으로 조명했다. 중국 FSD

소송 확산과 로봇 부문 경쟁 심화가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이중 부담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테슬라는 이미 중국에서 FSD 브랜드명을 변경하는 선제 대응을 취했지만, 소비자 집단소송은 이후에도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명칭이 실제 기술 수준을 초과 표현했다는 핵심 주장은 명칭

변경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리스크는 로봇 시장 경쟁이다. 오픈AI의 로봇 사업 공식 출범, 엔비디아의 Isaac 플랫폼 강화, BYD·화웨이의

자율주행 로봇 투자 확대가 테슬라 옵티머스와 FSD에 부여됐던 선점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논거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 Yahoo Finance · 06/03 16:11  ·  원문 보기 →

https://www.notateslaapp.com/news/4237/tesla-china-hits-2026-high-with-major-sales-surge-in-may
https://electrek.co/2026/06/03/tesla-retroactively-modified-fsd-contracts-supervised/
https://finance.yahoo.com/markets/stocks/articles/tesla-faces-china-fsd-lawsuit-0711585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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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로이터 심층 단독 — 테슬라 자율주행 머신의 내부를 해부하다

세계 최대 통신사 로이터(Reuters)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심층 탐사 기사를 단독 공개했다. 제목

'Inside Tesla's self-driving machine'은 FSD 기술의 내부 구조, 개발 철학, 시장 경쟁력을 집중 조명하는

취재물이다.

테슬라 FSD(Full Self-Driving)는 카메라 8개와 신경망 처리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비전 온리(Vision Only)'

방식을 채택한다. 라이다·레이더 없이 온보드 AI 칩(HW4)이 실시간으로 환경을 인식·예측해 주행 판단을 내리는

구조다. 이는 라이다 기반의 웨이모 등 경쟁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로이터급 1차 매체의 탐사 보도는 기술적 강점과 동시에 규제·안전 리스크도 짚어낼 가능성이 높다.

— Reuters · 06/03 01:34  ·  원문 보기 →

08 전직 테슬라 직원들 "FSD, 머스크 주장에 한참 못 미쳐"

테크스팟(TechSpot)이 다수의 테슬라 전직 개발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FSD(완전자율주행) 능력에 관한 일론

머스크의 공개 발언이 실제 내부 개발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보도했다.

전직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FSD는 특정 도로 환경·날씨·엣지 케이스에서 여전히 심각한 한계를 보이며, 머스크가

수년간 공언해온 "완전 자율주행 달성 임박" 발언과 실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부는 사내에서도 마케팅 표현이 기술

현실을 앞서 간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보도는 테슬라가 FSD v14를 통해 획기적 성능 향상을 공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FSD

관련 소비자 소송이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직 직원의 증언은 법적 리스크를 높이는 재료로도

해석된다.

— TechSpot · 06/02 20:54  ·  원문 보기 →

09 중국 FSD 소송 확산 + 로보틱스 경쟁 — 테슬라 밸류에이션 이중 압박

야후 파이낸스가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위협하는 두 가지 핵심 변수를 분석했다. 중국에서 진행 중인 FSD 관련

집단소송과, 로보틱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심화다.

중국 소비자들은 FSD(완전자율주행) 기능이 광고·공시 내용과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테슬라는 이미 중국 내

FSD 브랜드명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선제 대응에 나섰다.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압박은 로보틱스 경쟁이다. BYD,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자율주행·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테슬라를 빠르게 추격하면서, FSD와 옵티머스에 부여됐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Yahoo Finance · 06/02 13:27  ·  원문 보기 →

ELON · 일론 소식

10 웨드부시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 확률 80% 돌파"

월가에서 테슬라 강세 분석으로 가장 잘 알려진 웨드부시 증권(Wedbush Securities)이 2027년까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평가한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했다.

웨드부시의 80% 수치가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 희망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이다. 웨드부시는 스페이스X의 수정

S-1 공시 제출, 일론 머스크의 최근 공개 발언, 테슬라 이사회 구성 변화 등 구체적 징후를 근거로 합병 확률을 상향

조정했다. 이전까지 50~60%대로 제시하던 웨드부시가 80%를 넘어섰다는 것은 실질적인 진전 신호로 해석된다.

합병 구조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합병 비율이다.

— Yahoo Finance · 06/03 21:45  ·  원문 보기 →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inside-teslas-self-driving-machine-2026-06-02/
https://www.techspot.com/news/112611-former-tesla-employees-full-self-driving-nowhere-near.html
https://finance.yahoo.com/markets/stocks/articles/tesla-faces-china-fsd-lawsuit-042744410.html
https://finance.yahoo.com/markets/stocks/articles/tesla-spacex-merger-2027-heres-1245588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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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야후파이낸스 "드디어 머스크 프리미엄의 벤치마크를 찾았다"

야후파이낸스(Yahoo Finance)가 테슬라 투자자들이 마침내 '머스크 프리미엄(Musk Premium)'을 정량화할

벤치마크를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머스크 프리미엄'이란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비전·개인 브랜드가 테슬라 주가에 더해 주는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의미한다. 그간 이 프리미엄은 정확한 수치 산출이 어려웠지만, 스페이스X IPO가 가시화되면서 비교 기준이 생기게

됐다.

스페이스X가 독립 상장 또는 테슬라와의 합병을 통해 공개 시장에 데뷔하면, 머스크가 직접 주도하는 두 기업 중

어디에 더 많은 '머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는지를 시장이 스스로 평가하게 된다. 이는 테슬라 주가에서 '전기차

펀더멘털 가치'와 '머스크 비전 프리미엄'을 분리해 볼 수 있는 최초의 시장 기준점이 된다.

— Yahoo Finance · 06/03 19:01  ·  원문 보기 →

12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 가능성은? — 최신 시나리오 분석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가 테슬라(TSLA)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을 심층 분석하며, IPO를 앞두고 이

시나리오가 왜 다시 주목받는지를 짚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우주·전기차·AI·에너지 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전례 없는 복합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위성 인터넷), 스타쉽(차세대 로켓), 방산 계약을 테슬라 플랫폼과 결합하면 밸류에이션 논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합병은 양날의 검이다. 스페이스X의 성장 잠재력이 테슬라 주주에게 귀속되는 긍정

시나리오와, 합병 구조에 따른 지분 희석·거버넌스 복잡화 리스크가 공존한다. 특히 머스크가 스페이스X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합병 비율에 따라 기존 테슬라 주주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 Yahoo Finance · 06/03 15:25  ·  원문 보기 →

13 머스크, 역대급 스페이스X IPO 앞두고 테슬라 합병 검토 중

야후파이낸스가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를 불과 몇 주 앞두고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스페이스X IPO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여기에 테슬라 합병이 맞물릴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막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앞서 보도된 '스페이스X-테슬라 합병 시

머스크에게 1조 달러 보상 패키지 촉발 가능성' 시나리오와도 연결된다.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 이 합병은 양날의 검이다. 스페이스X의 성장 잠재력이 테슬라 주주들에게 돌아온다는 긍정적

시나리오가 있는 반면, 합병 구조에 따라 테슬라 지분 희석이나 거버넌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Yahoo Finance · 06/03 05:20  ·  원문 보기 →

14 스페이스X·테슬라 합병 시 머스크 1조 달러 보상 패키지 촉발 가능성

야후파이낸스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이 실현될 경우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1조 달러(약 1,400조 원)

규모까지 촉발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합병 시나리오: 비상장사인 스페이스X를 테슬라에 합병하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테슬라 주식으로 전환된다.

머스크가 스페이스X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 비율에 따라 그의 테슬라 지분 및 보상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스페이스X의 현 기업가치는 약 1조 8,000억 달러(약 2,430조 원)로 평가된다.

실현 가능성: 테슬라-스페이스X 합병은 이사회 의결·주주 승인·규제 심사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의 이해충돌을 이유로 과거에도 합병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 Yahoo Finance · 06/02 21:31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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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paceX 수정 S-1 공시, 테슬라 합병 대형 논쟁 재점화

스페이스X가 수정 S-1 증권신고서를 SEC에 제출하자 월가와 테슬라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스페이스X-테슬라 합병'

가능성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S-1은 미국 기업공개(IPO) 전 단계에서 SEC에 제출하는 핵심 공시 서류다. 스페이스X가 수정 S-1을 제출했다는 것은

기업공개 준비가 상당히 진전됐음을 시사하며, 이 과정에서 독립 IPO 대신 테슬라와의 합병 방식이 선택지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병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논리는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문제와 연결된다. 법원이 머스크의 테슬라 임원 보수(560억

달러)를 무효화한 상황에서, 스페이스X 지분 가치를 활용한 합병이 머스크에게 재무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론도 있다.

— Teslarati · 06/02 15:2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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